


































































































































































































교화 등은 원불교 정녀가 담당하고 있었고, 스님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에 스님은 보현정사를 창건

하고 1년 만에 교도소 교화위원, MBC해설위원, KBS자문위원, 시정자문위원 등을 맡아 불교의 사회지분

을 확대하는데 노력하였다. 보현정사 창건 시부터 꾸준한 활동을 경주해온 결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은 대규모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으로 이어졌고, 오늘날 목포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정각스님과 보현정사의 교화활동은 목포지역 타 사찰에도 크게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사찰별 구체적

인 활동 기록이 없는 실정이므로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볼 수는 없다. 다만, 1993년 12월에 목포불교사암

연합회가 창립77)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포불교의 사회 활동 필요성과 발전에 대한 제 사찰(스님)의 자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회장으로 보현정사의 정각스님이 추대되었던 것을 보면, 그동안 목포지역에서 

정각스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는가를 짐작케 한다. 해방 직전 송만암 스님과, 그 뒤를 이은 박만성, 

정단암 스님의 역할을 1980년대 이후에는 정각스님이 맡아 왔고, 사암연합회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목포

불교가 유지·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목포불교사암연합회는 13개 사찰이 참여 중이며, 한 달에 한 번 

정기모임을 통해 근황을 공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연말 불우이웃돕기, 부처님오

신날 연등축제, 산사음악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 활동을 통해 목포불교의 발전

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목포에는 사암연합회에 속한 13개 사찰 외에도 개인사찰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특정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앞서 살펴보았던 해방 이

후 사찰들은 그 자세한 연혁을 알 수 없던 홍관사나 청명사를 제외하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들 대다수가 사암연합회 소속 13개 사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목포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주요 사찰은 양을산의 길상사, 보현정사, 법주사, 선응사와 유달산의 달성사, 학암사, 정혜원, 약사사, 관

음사, 해봉사 등 10개소이다. 이 중 길상사는 송광사의 분원으로서 1997년에 공식 개원한 사찰이다. 그리

고 1987년 『목포시사』에는 한성사가 1982년 9월 15일에 창건되었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 2008년에 나온 

『한국불교총람』(대한불교진흥원)에 목포를 주소로 하는 사찰을 집계해 보면, 대략 30여개 처나 된다.78)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찰 10여개 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개인사찰일 것으로 보이며, 대략 비슷한 수치

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77) 『불교신문』 1993년 12월 20일.

78) 한국불교총람 편찬위원회, 『한국불교총람』, 대한불교진흥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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